
주임신부 : 김종광 요한사도  925-519-8471
사목회장 : 함종식 마티아    925-579-4260
총구역장 : 이종구 안드레아  650-291-7088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가정 성화 주간)                            2019년 12월 29일(제409호)

주일학교 오전 9시 - 10시, http://tvkcc.org/sundayschool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애 / 매 주일, 화, 수, 목 미사 후 
성령기도회 /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울뜨레야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미사 후
향심 기도회 / 매주 금요일 7시 

성시간 매월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본당 주소: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전화) 925-600-0177 / (FAX) 925-237-8423
사무실 e-mail: office@tvkcc.org, 웹싸이트: www.tvkcc.org

미  사

교중미사 오전 9시 - 10시
English Mass 10:30 AM - 11:30 AM
평일미사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9시 30분
Youth Mass 매달 격주 토요일 오후 5시 (주보 공지)

고해성사 매 주일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미사 후

주일미사: Pleasanton Middle School, MPR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평일미사(사무실):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입당_114 봉헌_212 성체_499 파견_113 / 해설_이경원 (아르텔라) 제1독서_김지용 (예로니모) 제2독서_Andrew Chough

입 당 송 |   루카 2,16 참조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

았네.

제 1독서  |   집회 3,2-6.12-14    

화 답 송 |   시편 128(127),1-2.3.4-5(◎ 1)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 2독 서  |   콜로 3,12-21    

복음환호송 |    콜로 3,15.16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    음 |   마태 2,13-15.19-23   

영성체송 |   바룩 3,38 참조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새로 나오신 신자 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김종택, Yong Ah Lee, 이잠수, 최영숙 마리아, 

김필순 루시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성가정 되소서

한국에서 사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저를 무안하고도 

쑥스럽게 하는 인사말은 바로 ‘신부님, 성인(聖人) 사제 

되세요’였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성인이 될 수 있다니요?’라고 속으로 반문하며 한

사코 손사래를 치곤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이러한 

인사말이 한국에서만 존재하리라 생각한 것은 저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과테말

라의 본당에서도 가끔 신자들이 ‘신부님, 성인 사제 되

세요’라는 똑같은 인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에

서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끈거리는 

마음을 달래며 한사코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

니, 신자들이 바라는 사제상을 거부한 참으로 교만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이나 과테말라나 모든 신자

들은 사제들이 성인들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은 착한 목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제

가 그 깊은 속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왜 사제만 성인이 되라 하시나?’라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성덕의 삶은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

게 주신 초대입니다. 물론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시복

과 시성을 통해 가톨릭교회의 성인이 된다는 것이 얼

마나 힘들고도 어려운 절차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가톨릭교회의 성인들의 

발끝에도 못 미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분들

의 모범과 거룩한 삶을 따라 하루하루 성화하며 살아

가려는 우리들의 노력마저 내려놓지는 않았으면 좋겠

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가톨릭교회가 기념하는 성가정 

축일은 가정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의미가 있는 축일입니다.

교회의 기초인 가정이 거룩하게 성화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가정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듯이 ‘가정 안에서 서로 참아주고 용서해 주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고 평화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

게 내어 맡긴다면’, 분명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풍성히 머무르는 성가정이 되고, 성가정은 성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향을 마음에 두고, 그동안 신부님들에게만 

드렸던 특별한 인사말과 기도를 이제 우리들도 서로서

로 ‘성가정 이루세요’라고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모든 

사제들이 성인 사제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신자들의 마음처럼, 저도 모든 신자들이 “하느님께 선

택된 사람, 거룩한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

고”(콜로 3,12) 성가정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성모님, 성 요셉처럼 모두 ‘성가정 되소서.’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 해외선교(과테말라)



  

5분 교리
Sunday School Class & Mass Schedule

Sunday School Class: 12/29(N) 1/5(N) 1/12(Y) 1/19(N)
 English Mass: 12/29(N) 1/5(Y) 1/12(Y) 1/19(N)

42. 가톨릭 신자는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성인들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성인은 신앙

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순교를 택하였으며, 박해가 없

는 경우에는 신앙과 성덕으로 모범적인 삶을 산 그리스

도교 신앙의 모범이다. 그래서 이러한 성인의 삶을 알게 

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들로부터 영감을 받고 신앙생

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인들을 향한 신심은 그들의 신앙을 찬양하고 모방하

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와 그들과의 친교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는 성인들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다만 성인들과 함께 일치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께 기도할 뿐이

다. 그리고 우리는 성인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거나 

하느님께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 달라고 청할 수 있다.

YOUCAT 발췌

 
The Gloria in Excelsis

The Gloria in excelsis (Glory to God in the highest) is a 

most ancient and venerable hymn by which the 

Church, gathered in the Holy Spirit, glorifies and 

entreats God the Father and the Lamb. The text of 

this hymn may not be replaced by any other. It is 

intoned by the Priest or, if appropriate, by a cantor or 

by the choir; but it is sung either by everyone 

together, or by the people alternately with the choir, 

or by the choir alone. If not sung, it is to be recited 

either by everybody together or by two choirs 

responding one to the other.

It is sung or said on Sundays outside Advent and 

Lent, and also on Solemnities and Feasts, and at 

particular celebrations of a more solemn character.

 



     공지사항      

공동체 전례봉사자 모집
   - 봉사 내용: 미사 해설자. 성체분배자 
   - 신청 접수:  해설자 - 전례부장님, 본당 사무실 /        
                성체분배자 - 주임신부. 
   - 기간: 12월 29일(오늘)까지 
   - 성체분배자 교육은 1월에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그리스도 신비체로서의 교회 안에서 미사는 전례의     
     중심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봉사는 또한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자 교리반 안내
   - 일시: 매 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PMS
   - 예비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례 안내
   - 12월 29일 주일 합동 미사: PMS, 아침 9시, 미사 후    
     본당 신부님의 영명 축일 축하식이 있습니다.
   - 12월 31일 송년 감사 미사 및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특전미사: 본당 센터, 저녁 8시
   -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의무): 본당   
     센터, 아침 9시
   - 1월 19일(주일): 설날 합동 위령 미사

성모회 떡국떡 판매 안내 
   - 일시: 12월 29일(오늘), 교중미사 후 
   - 장소: PMS 친교 테이블 

사랑의 모후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1월 4일(토), 오전 8시
   - 장소: 본당 센터

성시간
   - 일시: 1월 4일(토),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 장소: 본당 센터

사목 총회 안내
   - 일시: 1월 5일(주일) 오후 12시
   - 장소: 본당 센터
   - 목적: 사목회장 선출
   - 참가 대상: 사목위원, 구역장/반장, 재정위원 및 본당    
               제단체 임원
   - 본당 제단체: 성가대, 복사단, 제대봉사/운반팀, 독서단,  
                 해설단, 레지오 마리에 Pr. 성령기도회,     
                 울뜨레아, 향심기도회, 주일학교 교사회,    
                 PTA, 청소년 복사단, 성모회, 요셉회,       
                 요아킴안나회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 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1,450 $228 $134 $3,060 $235 $235 $5,342

1월 소공동체장 모임
   - 일시: 1월 5일(주일), 교중미사 후 10시 30분
   - 장소: PMS교정

주일학교 겨울방학 안내
   - 12월 29일, 1월 5일은 주일학교 겨울 방학으로 수업이  
     없습니다.

북가주 가톨릭성서모임 2019-2020 성경공부
   1.성서사십주간: 2020년 1월 개강
   - 시간: 월요일 오전반 & 토요일 오후반 중 선택
   - 대상: CBLM 말씀의 봉사자 및 전체 교우
   - 문의: 조경아 글라라(408-701-7144, nccblm@gmail.com)
   2.성서 통독: 2020년 1월 개강
   - 시간: 추후 공지
   - 대상: 모든 교우
   - 신청: 사무장님

이번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루카 3반
다음 주 신자들의 기도 및 봉헌: 루카 7반 

간식 봉헌 Snack Donation 
   - 조순옥 요안나 / 김은희 리디아 가정 (신부님 가족),     
   - 함종식 마티아 / 이복준 세실리아 가정

지난 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24일 구유예물: $1,906
   - 24일 성탄전야미사: $1,594
   - 25일 성탄미사: $1,446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곽진호(7-12), 고형근(10-12), 공행주(11,12), 김용재(9-12),  
     김정주(11,12), 남석훈(12), 박주암(12), 이성태(11,12),    
     이용호(11,12), 정현진(12), 조원정(12), 하창완(10)       
     최교운(11,12), 하성곤(11,12), 한영준(1-12), 홍석제(12)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곽진호(1-12), 김정주(11,12), 남석훈(12), 이용호(11,12),  
     정현진(12), 하창완(10)
   - Bishop’s Appeal
     곽진호(1-12), 김정주(11,12), 남석훈(12), 이용호(11,12),  
     정현진(12), 하창완(10)
   - 성전건축헌금(Building fund)
     남석훈, Park Chiropractic
   - 광고: 마이클엄 부동산, 조미정회계사, 한리스자동차,    
          Park Chiropractic, Tri Valley Orthodontic

  PMS 사용 후 깨끗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교중 미사 전 묵주기도에 참여하도록 노력합시다.
  긴급한 공지는 본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tvkcc.org

  본당 신부님과 면담 및 고해성사 시간 안내
    -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30분
    - 주일: 오전 8시 30분 - 오전 9시
    - 이외의 시간도 사무실이나 신부님께 예약이          
      가능합니다.

 

 
  


